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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기억과 이해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말소리장애를 Dodd(1995)가 제시한 오류패턴의 하위 유형 중 음운발달 지연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운 작업기억과 이해능력을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에는 5-6세 말소리장애 아동 12명과 동일 연령 정상발달 아동이 참여하였다. 참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운 단기기억을 알아보기 위해 단어 선행지적과제와 음운 작업기억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어 후행지적, 숫자거꾸로 따라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실적 정보이해과제, 텍스트 연결추론과제, 빠진 정보추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운 작업기억과 이해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음운 단기기억은 말소리장애 집단이 정상발달 아동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고, 음운 작업기억과제에서도 단어 후행 지적 과제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 모두에서 두 집단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이해과제에서 사실적 정보이해과제 수행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텍스트 연결추론 및 빠진 정보추론 과제에서는 말소리장애 집단이 정상발달 아동집단에 비하여 수행력이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운 작업기억과 이해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텍스트 연결추론 및 빠진 정보추론 과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위 연구결과는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기억 수행 능력이 낮으며 이는 이야기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음운기억과 이해과제 간 관련지어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이에 대한 평가와 중재가 임상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honological memory and comprehension ability of preschool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est children with phonological delay according to the error patterns suggested by Dodd (1995) and compared their phonological memory and comprehension ability with that of normal children’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2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aged between 5 and 6, and 12 normal children of the same age group. In order to examine the subjects’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forward pointing of the words was implemented and reverse pointing of the words/digital span.

          

          
            Results:
            First, the speech sound disord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honological performance than the normal group in terms of the short-term memory. And the two groups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reverse pointing of the words and backward digital span. Second, in the literal information understanding among the story comprehension task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comprehension ability,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literal information comprehension, but the correlation between text-connection inference and gap-filling information inference was significa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lign with views that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performing less well in terms of phonological memory and that they have problems maintaining and manipulating phonological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honological memory ability for clinical intervention in speech sound disorder pre-schoo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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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말소리의 문제는 의사소통 시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말소리장애의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연령에 적절한 말소리의 생성이 지연되는 특징을 보이며 말소리의 지각 또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음운표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Jung & Ha, 2017).

      말소리장애를 치료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말소리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Stackhouse & Wells, 1997). Dodd(1995)는 말소리장애 하위 그룹의 말 처리 능력을 말소리 오류의 특성에 따른 말소리 장애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결함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말소리장애 특징별로 차별적 중재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말소리장애는 보편적으로 하나의 원인과 증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평가에 대한 정확한 표준화된 지침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최근 말소리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말소리 오류와 관련 기저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그 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소리장애는 보다 구체적인 중재 방향의 제시를 위하여 하위 그룹을 분류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Lee & Ha, 2018; Waring & Knight, 2013).

      국내연구에서도 말소리장애 오류와 관련 연구로 음운처리 능력(Jung & Ha, 2017; Lee & Ha, 2018; Lee et al., 2018)과 음운표상(Bae et al., 2016; Kim & Ha, 2014; Kim et al., 2018) 등이 있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 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음운표상의 표현과 수용적 수행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더 어려움을 보였으며, 음운표상의 어려움이 말소리장애의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Munson et al., 2005; Sutherland & Gillon, 2007). Kim과 Ha(2014)는 정확한 말소리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음운표상뿐만 아니라 음운표상과 관련되어 있는 처리과정에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음운표상과 음운표상을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결함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음운기억은 음운처리과정(phonological process)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입력된 음소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Wagner, 2016). 말소리장애 아동은 이러한 음운기억에서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이고 음운기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음운인식에서도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들은 정상발달 아동들 보다 지연된 음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2009; Lee & Sim, 2003).

      음운기억 또는 음운 단기기억(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음운 작업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과 같은 인지적 언어과정은 음운, 언어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어 아동의 언어발달, 학습, 읽기, 쓰기, 담화 능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Archibald & Gatheroole, 2006; Hong & Yim, 2014). 학령전기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단락 듣기 이해 능력과 작업기억 능력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단락 듣기 이해 능력과 작업기억 능력이 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Kim et al., 2018; Lee et al., 2010). 작업기억은 이해의 개인차와 관련된 핵심 인지 자원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야기를 읽고 듣는 동안 사실적이고 추론적 정보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적으로 심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작업기억 능력이 저하되면 추론에 어려움이 생겨 이해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Just & Carpenter, 1992; Montgomery et al., 2008).

      말소리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후에도 학령기에 음운 정보를 읽기, 쓰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해력과 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Peterson et al., 2009). 학령전기의 말소리와 음운기억 능력의 발달이 추후 학령기의 읽기와 학업 성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기억 및 어휘, 읽기, 쓰기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음운기억과 이야기 이해 능력 등 학령기 학습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Dodd(1995)가 제시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 그룹 중 가장 많은 아동들이 속하는 음운발달지연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을 비교하여 음운기억 및 이해 과제에서의 수행력을 살펴보고, 결과를 통해서 정상발달 아동과의 수행 특성 비교를 통하여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임상적 중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00지역 거주하는 5세에서 6;11개월 사이 말소리장애 아동 12명과 정상발달 아동 12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말소리장애 집단은 한국판 레이븐 지능검사(Yim, 2004), 수용ㆍ표현 어휘력검사(Kim et al., 2009) 결과 정상이며 우리말 조음·음운평가(Kim & Shin, 2004)의 단어 수준 자음정확도가 –2SD 이하에 속하는 아동 중 Dodd(1995)의 음운오류에 따른 하위 유형 중 음운발달지연에 속하는 아동으로 Kim(2009), Lee(2017)연구에서도 사용된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와 어휘능력에 대한 정보를 Table 1과 두 집단의 기술 통계 결과 차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Group
              	Age
(month)
              	IQ
              	REVT-r
              	REVT-e
              	PCC (%)
            

          
          
            	SSD
            	70.17
            	107.17
            	75.25
            	75.00
            	80.81
(8.48)
          

          
            	NC
            	68.33
            	108.75
            	73.33
            	73.92
            	99.41
(1.05)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NC=normal children; IQ=K-CPM;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words;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words; PCC=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ation (U-TAP).
          

        

        

        
          Table 2. 
				
          

          
            Stat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y
              	
                t
              
              	
                p
              
            

          
          
            	Age (month)
            	.737
            	.469
          

          
            	IQ
            	-.641
            	.528
          

          
            	REVT-r
            	.515
            	.612
          

          
            	REVT-e
            	.266
            	.793
          

          
            	PCC (%)
            	-7.541
            	.000***
          

        

        
          
            ***p<.001
          

        

        

      

      
        2. 검사도구
        
          1) 사전 검사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한국판 레이븐 지능검사(Korean Coloured Progressive Martices: K-CPM, Lim, 2004), 우리말 조음ㆍ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et al., 2004)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음운기억 검사
          음운단기기억 과제로는 단어 선행지적 과제, 음운 작업기억 과제로는 단어 후행지적과제와 숫자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의 숫자거꾸로 따라하기 과제(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 K-WISC-IV, Kwak et al., 2011) 16문항과 Waring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적하기 과제를 수정ㆍ보완하여 연습문항 2개, 본 문항 25개로 구성하였다. 단어 선행 지적, 단어 후행 지적과제 모두 2~8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순서대로 혹은 역순으로 그림판에서 지적하도록 하였다. 사용한 어휘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3) 이해검사
          이해검사를 위한 이야기 자료는 한국어 이야기 평가(Korean Narrative Assessment: KONA, Kwon et al., 2018)의 검사 중 ‘그네 이야기’, ‘공 이야기’를 이용하였다. 이해검사의 문항은 Kim과 Bae(2004), Kim(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질문 유형은 사실적 정보이해, 텍스트 연결추론, 빠진 정보추론으로 하나의 이야기에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실적 정보이해 과제 채점은 정확한 대답 1점, 응답하지 않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 경우 0점, 텍스트 연결추론과 빠진 정보추론 과제는 정확한 대답을 한 경우에는 2점, 적절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대답은 1점, 응답하지 않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3. 실험설계
        ○○소재 언어치료실 말소리장애 아동과 동일한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소요 시간은 60분 내외로 선별검사, 음운기억 과제, 이해 과제 순으로 실시하였다.

      

      
        4. 신뢰도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자간 신뢰도 결과, 음운기억 과제 98.5%, 이해과제 97.93%로 나타났다.

      

      
        5. 결과처리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 질문 유형에 따른 이해력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 과제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음운기억 과제 수행능력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정상발달 아동 집단의 ‘음운 단기기억’ 과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수행의 차이가 있으며 음운 단기기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373, p<.05,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ability 
          
          

        

        
          
            
              	Group 
              	
                M
              
              	
                SD
              
              	
                df
              
              	
                t
              
            

          
          
            	SSD (n=12)
            	10.58
            	2.39
            	22
            	-2.373*
          

          
            	NC (n=12)
            	12.83
            	2.25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NC=normal children.
          

          
            *p<.05
          

        

        

        집단 간 ‘음운 작업기억’ 과제 점수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은 평균 8.50(SD=3.28)점, 정상발달 아동은 14.67(SD=4.03)점으로 집단 간에 음운 작업기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107, p<.001, 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Group 
              	
                M
              
              	
                SD
              
              	
                df
              
              	
                t
              
            

          
          
            	SSD (n=12)
            	 8.50
            	3.28
            	22
            	-4.107***
          

          
            	NC (n=12)
            	14.67
            	4.03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 NC=normal children.
          

          
            ***p<.001
          

        

        

      

      
        2. 이해과제 수행능력 
        ‘사실적 정보이해’, ‘텍스트 연결추론’, ‘빠진 정보추론의 이해’과제 수행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실적 정보이해’ 과제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평균 11.33(SD=.985)점, 정상발달 아동은 11.67(SD=.778)점, 집단 간 ‘텍스트 연결추론’ 과제 결과 각 집단 평균 5.92(SD=1.240)점과 7.58(SD=1.240)점, ‘빠진 정보추론’ 과제 점수의 결과 각 집단 평균 4.75(SD=1.485)점과 7.75(SD=1.60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5, Figure 1과 같이 이야기 이해 질문 유형에 따른 수행력 차이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은 사실적 정보이해에서 정상발달 아동과 비슷하게 수행하였으나, 텍스트 연결추론, 빠진 정보추론에서는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다. 다변량 분석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정상발달 아동 집단 간에 ‘사실적 정보이해’ 과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F=.846, p>.05), ‘텍스트 연결추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837, p<.01), ‘빠진 정보추론 ’과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F=22.629, p<.001).

        
          Table 5. 
				
          

          
            Results of comprehension question type ability between groups
          
          

        

        
          
            
              	Type
              	
                M
              
              	
                SD
              
              	
                F
              
              	
                p
              
            

          
          
            	LI
            	SSD
            	11.33
            	 .98
            		.846
            	.368
          

          
            	NC
            	11.67
            	 .77
          

          
            	TCI
            	SSD
            	 5.92
            	1.24
            	10.837
            	.003**
          

          
            	NC
            	 7.58
            	1.24
          

          
            	GFI
            	SSD
            	 4.75
            	1.48
            	22.629
            	.000***
          

          
            	NC
            	 7.75
            	1.60
          

        

        
          
            Note. LI=literal information; TCI=text-connecting information; GFI=gap-filling inference; SSD=speech sound disorder; NC=normal children.
          

          
            **p<.01, ***p<.001
          

        

        

        
          
          

          Figure 1. 
				
          

          
            Comparing group comprehension question type ability
            Note. LI=literal information; TCI=text-connecting information; GFI=gap-filling inference; SSD=speech sound disorder; NC=normal children.

          
          

          

        

      

      
        3. 음운 기억 과제 점수와 이해 과제 간 상관관계
        두 집단의 ‘음운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 ’과제의 수행 능력과 이해(사실적 정보이해, 텍스트 연결추론, 빠진 정보추론) 능력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음운 단기기억 과제는 사실적 정보이해, 연결추론, 정보추론 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628, p<.001, r=.441, p<.05, r=.562, p<.01). 음운 작업기억과 정보이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r=.154, p>.05), 음운 작업기억과 연결추론, 정보추론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580, p<.01, r=.619, p<.01, Table 6).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comprehension question type ability 
          
          

        

        
          
            
              	
              	PSM
              	PW
              	LI
              	TCI
              	GFI
            

          
          
            	PW
            	.504*
            	
            	
            	
            	
          

          
            	LI
            	.628**
            	.154
            	
            	
            	
          

          
            	TCI
            	.441*
            	.580**
            	.232
            	
            	
          

          
            	GFI
            	.562**
            	.619**
            	.434
            	.716
            	
          

        

        
          
            Note. PSM=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PW=phonological working memory; LI=literal information; TCI=text-connecting information; GFI=gap-filling inference.
          

          
            *p<.05, **p<.01, ***p<.001
          

        

        

      

    

    

  
    
      Ⅳ. 논의 및 결론
      말소리장애 아동의 학령전기 지연된 음운 인식 능력과 음운 작업기억이 향후 학령기 읽기와 쓰기 발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Archibald & Gatheroole, 2006; Hong & Yim, 2014; Kim,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과 이야기 이해 능력 간의 수행력을 비교하고, 음운 작업기억과 이야기 이해 능력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 음운기억을 비교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정상발달 아동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선행 지적 과제를 이용한 집단 간 음운 단기기억을 비교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정상발달 아동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73, p<.05). 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음운 단기기억 수행 능력이 낮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로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단기기억에서 음운 정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Kim & Ha, 2019; Lee & Sim, 2003; Waring et al., 2016). 말소리장애 아동의 기억의 문제는 성인기까지 단기기억의 결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Kenney et al., 2006)와 같이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음운기억에 대한 조기 평가와 중재는 중요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단어 후행 지적 과제와 숫자 거꾸로 말하기 과제를 이용한 집단 간 음운 작업기억을 비교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 정상발달 아동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107, p<.001), 두 과제 모두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은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보여 음운 작업기억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음운 작업기억에 결함을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들(Kim, 2019; Lee & Ha, 2018; Waring et al., 2016)과 일치한다. 여러 연구 결과로 작업기억 과제 시, 특히 음운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할 때, 음운지연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집단은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하는 능력에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기 및 작업기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Waring(2016)의 연구결과에서도 성인과 같은 음운 체계를 획득하는 속도가 느린 아동들은 정보를 보유하는 음운 단기기억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음운 작업기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정상발달 아동들에 비해 지연된 음운기억 및 음운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Kim, 2009; Lee, 2017)와 정상발달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들(Bishop & Adams, 1990)이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도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음운 기억 관련 어려움 유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과이다(Waring et al., 2018).

      둘째,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정상발달 아동 집단 간 이해 능력을 비교한 결과, 사실적 정보이해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846, p>.05), 텍스트 연결추론 과제(F=10.837, p<.01)와 빠진 정보추론 과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22.629, p<.001).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은 대상으로 이야기 이해 능력을 살펴 본 이전 연구에서 사실적 정보이해 과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론 이해 과제인 텍스트 연결추론과 빠진 정보추론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였고 이러한 제한적인 추론 능력을 음운기억의 결함으로 보고하고 있다(Yun & Kim, 2005).

      셋째, 단기기억 과제는 모든 이해 과제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기억 과제 수행 능력과 이해 과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작업기억과 텍스트 연결추론 과제(r=.580, p<.01), 빠진 정보추론 과제(r=.619, p<.01)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이야기 이해에 있어서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하는 과정에 작업기억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작업기억의 결함은 이야기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Daneman & Carpenter, 1980; Lee et al., 2010; Yun & Kim, 2005).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말소리장애 아동들에게도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지식, 음운기억, 구문이해, 이야기 문법, 주의력과 같은 능력이 함께 요구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추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음운기억과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추론 처리가 필요한 텍스트 연결추론 및 빠진 정보추론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 단기기억과 음운 작업기억 능력에 결함이 있으며, 음운 작업기억의 결함으로 인해 이야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이야기 이해과제에서 어려워한 추론 이해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작업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했을 때 사실적 정보이해 과제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텍스트 연결추론 및 빠진 정보추론 과제에서 열등한 수행을 보인다는 점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제한된 용량의 작업기억 능력 또는 덜 효율적인 작업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연구(Adams & Gathercole, 1995; Kim & Ha, 2019)의 주장을 지지한다.

      연구결과에서는 말소리장애 평가 시에 대상자들의 평가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중재를 계획할 때 다양한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 과제와 이야기 이해과제를 통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때 말소리장애 하위 그룹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odd(1995)의 하위 유형 중 음운발달지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하위 유형을 대상으로 한 작업기억 능력과 이해 능력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임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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